
신체적으로 약하므로 생활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노화에 따른 뇌의 변화로 인해 우울증이나 치매가 발병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일군 생활 터전을 잃은 만큼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복구와 회복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갖기 힘듭니다.
가족과 젊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생각에 고통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마음과 몸의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난을 겪은 노인의 특징

 재난을 겪은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 노인의 경우 우울증에 걸려도 우울한 기분을 느끼거나 
 말하기보다는 신체 증상, 무기력, 의욕 저하가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이 우울증에 걸리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저하되고, 언뜻 보면 치매처럼 보이는 "가성 치매"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다 잘 될 거에요”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격려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예전의 즐거웠던 이야기를 하거나 산책을 나가자고 하는 것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적절히 치료받으면 회복할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를 하는 등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갑자기 환각이나 망상이 출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착란 상태를 ‘섬망’이라고 합니다. 섬망 상태에서 흥분한 노인에게는 신중한 
 목소리로 천천히 여기가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가족과 지인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섬망은 위험한 상태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재난에서 노인의 마음 건강 지키기
 

재난을 겪은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

노인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극복할 수 있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경제력이 약할 경우 재난 스트레스를 더욱 크게 받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도 "괜찮아, 괜찮아"라고 대답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몸의 상태를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어깨 아프지 않으세요?"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입맛은 어떠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육체적 질병을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분이나 기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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